
CFC 전폐대비 대체품 개발 추진 활발

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CFC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
이는 1 1월 몬트리올의정서 제4차 가입국회의(덴마크 코펜하겐)에서 C F C·Halon 등 오존층 파괴물

질의 사용 완전 금지 시기를 2 0 0 0년에서 1 9 9 6년으로 앞당기는 등 규제조치 강화를 위한 개정의정서

채택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에따라 정밀화학진흥회에서는 올해 특정 물질 사용합리화 사업기금 1 7억6 3 0 0만원을 징수, 기술개

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.

또 정부는 지난 9 1년 1 1월 국채기술개발사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한국종

합화학과 울산화학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CFC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확정, 올 7월2 0일 한국신화

를 설립한 바 있다.

한국정밀화학진흥회(회장 유경종)는 지난 1 0월3일 전경련회관에서「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합리화

대책」세미나를 개최, 이같이 밝혔다.

한편, 한국신화(대표 권순영)는 그간의 CFC 대체기술 개발연구 용역계약 및 사업화를 승계 추진하

고 있는데, 수권자본금 1 0 0억원과 납입자본금 2 5억원으로 설립했다.

공장건설후 자본금을 4 0 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으로 한국종합화학이 3 2 0억원, 울산화학이 8 0억원을

출자하며, 지분은 한국종합화학이 80%, 울산화학이 2 0 %를 소유하고 있다.

한국신화는 지난 9 1년부터 오는 9 5년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품목별 기술개발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

로 9 3년부터 공장건설에 착수할 예정인데 HCFC-141b/142b 2만톤, HFC-134a 1만톤, AMF가 1만

5 0 0 0톤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.

공장건설까지 총 소요자금은 1 4 4 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자본금 4 0 0억원,정부출자 5 3억원, 차입금 9 9 3

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.

또 한국신화는 울산화학 부설연구팀에 의해 개발이 완료된 HCFC 141b/142b 공장을 9 3년초 착공하

여 9 4년말 완공, 95년부터는 본격 생산·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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